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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ведение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Новостная лексика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оставле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к обязательному минимуму содержания и уровню 

подготовки бакалавра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41.03.03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и африканистика», а 

также с задачами, стоящими перед Казанским (Приволжским) федераль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мы развития К(П)ФУ.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Новостная лексика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ходит в учебно-

метод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Основной восточны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Лекс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перевода втор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дополняя основные средства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собие направлено на изучение основной лексикой, появляющейся в 

корейских новостных материалах (газетных статьях и телевизионных новостях), и 

закрепелние ее при помощ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заданий.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данного пособия явля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у студентов-

востоковедов,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языковых навыков продвинутого уровня.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хождения курса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тудент должен обладать 

следующими общекультурными, общ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компетенциями: 

ОК-5  - способностью к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устной и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ах на русском 

и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ах для решения задач межличностного и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К-6  - способностью работать в коллективе, толерантно воспринимая социальные, 

этнические, 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различия;  

ОК-7  - способностью к самоорганизации и самообразованию;  

ОПК-2 - владением одним из языков народов Азии и Африки (помимо освоения 

различных аспектов современного язык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достаточное знакомство с 

классическим (древним) вариантом данного языка,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понимания 

неадаптированных текстов, истории языка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ПК-13 - способностью использовать знани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этн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и эт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народов Азии и Африки и их влияния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деловой культуры и этикета поведения;  

ПК-2 - способностью понимать, излагать и критически анализиро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Востоке, свободно общаться на основном восточном языке, устно и письменно 

переводить с восточного языка и на восточный язык тексты культурного, научного, 

полит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религиозно-философ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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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К-4  - владением первичными навыками преподавания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и 

востоковедных дисциплин; 

ПК-5 - способностью готовить материалы для учебных занятий; 

ПК-9 - способностью излагать и критически анализировать массив данных на 

восточном языке и представлять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Каждый параграф состоит из 3 новостей, на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ены ссылки в 

интернете на сайты Youtube и KBS. Перед работой с каждой новостью рекомендуется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овой лексикой, которая встретится в тексте новости, и выполнить 

упражнение на закрепление. После этого рекомендуется прослушать новость, два раза: 

первый – с целью понимания общего смысла новости, второй – с целью заполнения 

пропусков в тексте новости. После этого студентам предлагается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темой новости, высказав свое мнение или рассказав о своем опыте.  

В конце методического пособия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имеры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задан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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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큐보다 더 사실적…‘임진왜란 1592’ 첫 방송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장군          임진왜란          초기          전투          총상          거북선          돌격          대장          

활약하다          철저하다          고증          극          사실주의          사극          출격하다          

사천해전          왜군          총탄          극복하다          타격          덧대다          주력하다          

선장          건조하다          노비          재연하다          선조 

 

1. 우리는 고객 서비스에 아주 __________. 

2. 항구를 __________ 함선을 더 만들 수 있어. 

3. 그는 어려움 __________ 정신력으로 칭찬받았다. 

4. 이순신 장군은 __________과 뛰어난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5. __________은 23 회 전투에서 매번 승리했다.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이순신 장군이 이미 __________ 초기 전투에서 총상을 입었던 사실, 아셨나요?  

거북선의 돌격대장으로 __________ 이기남의 숨겨진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임진왜란을 그린 __________ 사극이 KBS 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심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북선이 처음 출격했던 사천해전.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총탄에 맞았지만, 이를 __________ 승리를 이끕니다. 

<녹취> "눈으로 보고 직접 타격하라."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총상을 입었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국내 최초의 극사실주의 사극, '임진왜란 1592'는 철저한 __________을 바탕으로 만든 

역사 드라마입니다. 

기존 대하 드라마가 역사의 큰 흐름을 근거로 상상력을 덧댄 것과 달리, __________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인터뷰> 최수종(이순신 役 배우) : "그 당시의 그 모습과 그 감정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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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 선장인 돌격대장 이기남의 활약상이나, 거북선을 건조해낸 나대용 장군! 

__________들의 모습도 꼼꼼히 재연해 냈습니다. 

<인터뷰> 김한솔 PD(극본·연출) : "'선조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실 이야기. 이게 정말입니다." 

KBS 가 중국의 CCTV 와 함께 만든 '임진왜란 1592'는 다음달 말부턴 중국 13 억 

__________에도 선보입니다. 

KBS 뉴스 심연희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나라에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2. 여러분 이순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요즘 즐겁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 있습니까? 있으면 반 친구들에게 추천해 보세요. 

 

추석 귀성 14 일 오전, 귀경 15 일 오후 가장 ‘혼잡’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표현을 이용하고 문장을 만드십시오. 

귀성길          귀경길          승용차혼잡          주요          최대          늘어나다          정부          

무인비행선          암행순찰차          투입하다          전용차          갓길          위반          

단속하다          졸음운전          영업소          전광판          예방          현수막          쉼터          

마련되다 

 

1. 교육 투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귀경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쉼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이/가 마련되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예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추석 연휴가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귀성길은 추석 당일 하루 전, __________은 추석 당일에 가장 막힐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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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전국에서 모두 3,752 만 명이 __________. 

이동인원 10 명 중 8 명은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__________ 귀성길의 경우 39%가 14 일 오전에 출발해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귀경길은 29%가 추석 당일인 15 일 오후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지난해보다 최대 10 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귀성길의 경우 서울~대전 4 시간 35 분, 서울~부산 7 시간 30 분, 서울~광주 7 시간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은 대전~서울 3 시간 30 분, 부산~서울 6 시간 40 분, 광주~서울 5 시간 10 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연휴기간 동안 무인비행선 4 대와 경찰헬기 16 대, 암행순찰차 21 대 등을 

__________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고속도로 __________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영업소와 휴게소 전광판 등에 졸음예방 

현수막과 문구를 설치합니다. 

전국 고속도로의 _________는 지난해보다 25 개 늘어난 206 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나라에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2. 여러분 가족을 못 본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3. 고향에 보통 뭐 타고 갑니까? 고향에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많이 복잡합니까? 

 

대마초 피우고 난폭 운전한 40 대 남성 구속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단어의 뜻을 찾으십시오. 

난폭운전          대마초          환각          수입차          추격하다          위반하다          

달아나다          가량          도주하다          검거하다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미달하다          상기되다          양성반응          일정하다          주거지          진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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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구속하다          경로 

 

1. 주거지 ㄱ.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 

2. 위반하다 ㄴ. 어떤 것의 크기, 모양, 범위, 시간 따위가 하나로 정하여져 있다 

3. 단속 ㄷ. 수사 기관이 범죄의 예방, 공공 안전의 유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다 

4. 검거하다 ㄹ.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기다 

5. 일정하다 ㅁ.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지역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아침 출근 시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4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마초를 피우고 __________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입차 한 대가 버스전용차로를 내달립니다. 

경찰차의 __________이 시작되자 중앙선과 신호를 위반하며 달아납니다. 

2 킬로미터 가량을 도주한 뒤 검거된 운전자는 49 살 심 모 씨.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_________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심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단속 기준에는 __________,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이를 의심한 경찰이 마약 검사를 하자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심 씨는 밤에는 __________ 기사 일하면서 

대마초를 피워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대리 기사 일을 끝내고, 지인의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심 씨를 __________, 대마초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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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분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 여러분 사는 동네에 교통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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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원도산 활연어’ 온다…아시아 최초 양식 성공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각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국산          연어          연간          차츰          대체하다          수심          가두리 양식          무리          

힘차다          헤엄치다          본격          출하          유통          수온          양식하다          

냉수성          어종          유지하다          급증하다          의존하다          해수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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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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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내일부터 국산 양식 연어가 __________ 오르게 됩니다. 

아시아 최초로 연어 양식에 성공한 건데, 연간 3 만 톤에 이르는 수입 연어 __________를 

국내산으로 차츰 대체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고성 앞바다 수심 25m 아래. 

가두리 양식장 안 가득 연어 무리가 __________ 헤엄칩니다. 

20 개월 만에 5kg 가까이 성장한 강원도산 양식 연어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양식에 성공해 내일 본격 __________와 유통될 예정입니다. 

싱싱한 국산 활연어를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연어는 여름철 수온이 크게 오르는 우리 바다에서 __________ 어려운 냉수성 어종이지만, 

수심 25ｍ까지 내려갈 수 있는 수중 가두리 시설을 __________ 수온을 15~18 도로 

유지하면서 양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연어 소비량은 3 만여 톤으로, 최근 5 년 동안 3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간은 국내 수요 __________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해수부는 외국산 연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10 개인 수중 가두리를 늘려나갈 

__________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2. 생선을 좋아합니까? 

3. 생선으로 무엇을 요리할 수 있을까요? 

 

정유라 출신 초교까지 조사…전방위 감사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단어의 뜻을 찾으십시오. 

특혜         의혹         일체         출전         출결         공식         착수하다         우승하다         

과다하다         담임교사         대면         범위         체육특기자        자문        초중고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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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고 ㄱ. 의심 

2. 담임교사 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위에서 한 반의 학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 지도하는 교사 

3. 의혹 ㄷ. 경기, 경주 따위에서 이겨 첫째를 차지하다 

4. 출결 ㄹ. 출근과 결근을 아울러 이르는 말 

5. 우승하다 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부르는 말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정유라씨가 졸업한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가 __________되고 있는 

가운데 정 씨의 출신 초등학교에까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정씨의 중·고등학교 졸업과 이화여대 입학이 __________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유라 씨가 졸업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3 년 이 학교에 입학한 정유라씨의 __________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초등학교 때도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출결 특혜가 있었는지 보고, 필요하면 

__________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6 학년 때 출전해 금메달을 딴 5 개 대회 가운데 4 개 대회는 홀로 출전해 __________ 

지적도 나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감사에서는 __________ 결석하고도 졸업한 것에 대해 담임교사 대면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민종(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의혹을 밝히려고 하고 있고요. 출결뿐만 아니라 __________나 체육특기자 

관리까지…." 

특히 교육청 측은 "고 3 때 출석일수가 2/3 에 못 __________ 졸업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통해 초중고 출결상황에 __________가 드러나면 졸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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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이화여대 입학까지 자동 취소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결과는 이르면 오는 11 일, 중고등학교 감사 중간 

결과도 이번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학교 때도 결석을 많이 했습니까? 

2. 정유라 씨의 상황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여러분 학교에서 정유라 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핫 클릭] 거북이 타고 서핑한 두 남성…벌금?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표현을 번역해 보십시오. 

벌금          물다          동물학대          해당          천연기념물          훼손죄          처해지다 

 

1. 벌금을 내다 

2. 학대를 당하다 

3. 명예 훼손죄 

4. 귀중한 천연기념물 

5. 빚을 물다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정다은의 핫클릭입니다. 

해변에서 두 명의 남성이 __________이 등을 밟고 올라타, 사진을 찍고 SNS 에 

올렸는데요. 

이 사진으로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리포트> 

거북이 등을 밟고 올라타, __________ 자세를 취하는 두 남성, 

사진을 __________ SNS 에 글까지 올린 두 남성이 우리 돈 1700 만여 원의 벌금을 물게 될 

javascript:klink('%ED%95%99%EB%8C%80')
javascript:klink('%EB%8B%B9%ED%95%9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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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에 몰렸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__________ 측은 심각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면서 천연기념물 

__________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애동물을 키웁니까? 

2. 아니라도 어떤 애동물을 키우고 싶습니까? 

3. 위에 상황은 진짜 동물학대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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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끼리·친구끼리…변화한 집회 문화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집회          몫          풍물          한판          퇴진          외치다          행진          낯설다          

역동적          취지          교복          차림          열기          증인          정의          고질적          

고성          불안하다          시국          성나다          민심          차분하다 

 

1. 가끔은 피자 파티를 __________도 합니다. 

2. 그는 "나는 고함과 __________을/를 들었다"고 말했다. 

3. 야당은 총리의 __________을/를 요구했다. 

4.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은 매우 __________. 

5. 자동차 클럽 회원들이 __________을 하면서 거리를 따라 내려갔다. 

6. 우리는 __________을 읽을 수 있는 정부를 갖고 있다. 

7. 수백 명의 사람들이 __________에 참석했다. 

8. 그녀가 걱정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__________. 

9. 그 범죄와 관련하여 __________을 확보하고 있다. 

10. 세월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이 __________.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오늘(12일) 집회에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참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몸싸움이나 __________이 사라진 평화로운 집회 분위기가 한 몫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십만 명이 몰린 광장 한 쪽에 __________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외치던 시민들도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한쪽에는 어린이들이 __________ 광장을 걷습니다. 

수많은 __________와 촛불 행진이 낯설지만 부모님과 함께라 즐겁습니다. 

<인터뷰> 이정수(서울 영등포구) : "생각보다 위험한 것 같지는 않고, ___________의 

역동적인 면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녹취>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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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생생한 열기를 사진에 담습니다.  

<인터뷰> 배재의(인천시 강화군) : "역사의 __________으로서 사진으로 남겨서,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고요."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겐 SNS 로 집회 분위기를 전합니다. 

__________ 집회에서 고질적으로 뒤따랐던 고성과 몸싸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승희(인천시 부평구) :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보다는 이런 불안한 

시국에 (집회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 든 촛불로 성난 __________을 차분하게 표현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변화한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여러분 그때 한국에 있었으면 그 집회에 참석했을까요?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이유는?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주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당초          행진          경로          청와대          인근          

통보하다          조치          가처분          허용하다          재판부          다수          증명하다          

성숙하다          전제하에          보장 

 

1.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__________해야 한다. 

2. 1 개월 전에 __________ 주시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__________가 필요하다.  

4. 그것은 다름아닌 한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__________이다!  

5. 세 가지 조건에 동의한다는 __________ 돈을 마련해 보마.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오늘(12일) 집회에서 주최 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당초 서울광장을 __________ 

경복궁역 사거리로 모이는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서대문 사거리와 정동 사거리, 안국 사거리와 재동 사거리를 각각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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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역 사거리로 모이는 4 가지 ___________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에 방해될 수 있다며 청와대 인근인 경복궁역 사거리까지는 

행진하지 못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이 법원에 경찰의 __________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__________는 결정문에서 "다수의 국민 스스로가 의사 표현을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___________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집회들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주최 측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볼 때 

이번 집회도 __________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평화적 시위라는 전제하에서는 청와대 인근이든 

국가기관 어디에서라도 시위의 __________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경찰은 법원이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을 허용한 만큼 __________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행진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 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2. 우리 인생에 정치의 역할이 큽니까?  

 

트럼프 반대 시위 계속…일부 폭동 양상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전역          당선인          격화하다          사태          부수다          가로수          과격하다          

폭동          규정하다          고무탄          최루액          진압          점거하다          양상          

지지자          휘두르다          금품          분열          화합          고립          추구하다          

공통되다          신념          본능          비난하다          단합          호소하다          당분간 

 

1. 시위자들이 일요일부터 광장을 __________ 있다. 

2. 남을 겁쟁이라고 __________. 

3. 그의 __________들이 주 광장에 모였다. 

4. 그는 항상 권력을 __________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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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의 성질의 보다 좋은 면에 __________.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당선인에반대하는 __________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곳곳에서 폭력 __________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 트럼프 시위대 일부가 공공시설물을 부숩니다. 

가로수나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위가 과격해지자 __________이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고무탄과 

최루액을 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녹취> "나의 대통령은 아니다" 

미국 곳곳에서 ___________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반대 시위. 

평화롭게 시작했던 시위는 도로를 점거하는 수준을 넘어 갈수록 격화되는 

__________입니다. 

<녹취> "당신은 트럼프에게 투표했잖아" 

트럼프 __________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빼앗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윌콕스(폭행 피해자) : "(공격한 사람이) 저를 보고 트럼프 지지자라고 

하길래, '그건 이 일과 관계 없지 않느냐'고 말했죠." 

__________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서로 반대편에서 고립되길 선택하는 건 미국인의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공통된 신념을 __________으로 힘을 얻는 것이 미국인의 

본능입니다." 

반트럼프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이라고 비난했던 트럼프도 말을 바꿔 

시위대의 _________을 사랑한다며 단합을 호소했지만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그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2. 한국 집회하고 미국 시위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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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려인들이 만드는 라디오’ 고려 FM 첫 전파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표현을 이용하고 문장을 만드십시오. 

동포          후손          개국하다          몰려오다          서툴다          못지 않다          출력          

송출          정식주파수          배정          거주하다          제작하다 

 

1. 개국하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서툴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거주하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못지 않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동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한국인과 외모가 똑같지만 말과 문화는 다른 __________ 있습니다. 

150 년 전 한반도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 '__________'인데요, 

한국에 사는 고려인들이 국내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은 스튜디오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실제처럼 리허설도 해 보지만 몰려오는 긴장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__________ 확인하고, 드디어 역사적인 국내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녹취> "안녕하세요. 오늘은 9 월 6 일 개국한 고려 FM 입니다." 

5 개월 동안의 준비를 거쳐 개국한 고려인들의 라디오 방송 '고려 FM'입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오가느라 아직은 __________ 서툴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만큼은 

전문 방송인 못지 않습니다. 

10 대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고려인 뉴스', '엄마 수다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인터뷰> 김율리아('고려인 뉴스' 진행) : "한국어로 뉴스 준비해야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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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이 낮은 미니 FM 방송으로 __________ 5km 안에만 송출되지만 102.1 ㎒, 

정식주파수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안드레이('고려인 매거진' 진행) : "조그만한 라디오 스튜디오인데 스튜디오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는..." 

고려 FM 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등을 __________ 고려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진적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2. 그 진적이나 친구하고 어떻게 연락합니까? 

 

[똑! 기자 꿀! 정보] 바람 많아 좋아요…가을에는 서핑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이맘때          붐비다          육지          본격적인 여름          가르다          마찰          부력          

앞서다          강습          동작          짚다          평행          성큼성큼          막상          만만치 

않다          금세          능숙하다          실컷          짜릿하다          돛          조력          고루          

시속          질주하다          레포츠          도심          직각          유지하다          돛대          균형          

출렁거리다          자세          움츠러들다          원리          단기간          세기          터득하다          

접목하다          회전하다          척추 기립근          복부 

 

1. 넌 좀 더 __________ 잡힌 식사를 할 필요가 있어. 

2. 이 위스키는 __________ 맛이 없다. 

3. 특히 사람이 __________ 때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안돼요. 

4. 살 빼기 경쟁 또한 __________. 

5.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__________ 걸어가 버렸다.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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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똑기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바람과 작은 보드에 몸을 맡기는 서핑이 요즘 레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 인기라고 

합니다. 

저도 친구가 서핑하러 간다길래 외국이라도 가나 했더니, 요즘은 국내에서도 서핑을 

즐길만한 곳이 많다더라고요. 

한강에서 즐길 수도 있고, 강원도 양양 앞바다에서 즐기는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특히 이맘때 가 서핑하기 가장 좋은 때라 사람들로 붐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지주 기자, 이런 날씨, 서핑하기에 물이 차갑지는 않을까요? 

<기자 멘트>  

아침저녁 정말 쌀쌀해서 저도 처음엔 ‘이 날씨에 서핑?’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__________보다 한 계절씩 늦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수온 24 도, 서핑하기 딱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특히 여름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서핑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딱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남쪽 나라 얘기일 것만 같은 서핑, 여기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바람만 있어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윈드서핑’, 실내에서 즐기는 ‘서핑 요가’까지 

다양하게 담아왔습니다. 

<리포트>  

먼저 강원도 양양 앞바다로 가봅니다. 

파도를 가르는 사람들,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요. 

가을이지만, 이곳은 서핑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국내 최초, 서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성된 서핑용 __________, 서퍼비치인데요. 

찬물에 들어가기 두려운 계절. 

하지만 이들이 가을 바다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형주(서핑전용해변 운영본부장) : “9 월부터 12 월까지 __________ 높기 

때문에 서핑을 타는데 이 시기가 제일 좋습니다.” 

서핑을 즐기기 위해선 장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우선 거친 파도와의 마찰에서 몸을 보호해줄 전용 옷, 즉 서핑 슈트를 입어야 합니다. 

<인터뷰> 김승준(서핑 강사) : “물속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는데 서핑 슈트는 

__________을 보호해주고 부력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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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용 보드를 선택합니다. 

__________는 길이 3 미터 짜리 긴 보드를 탑니다. 

드는 것부터 거의 전쟁이죠. 

시작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녹취>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녹취> “열심히 배워서 저도 멋있게 한번 타볼 거예요.” 

초보자를 위한 __________은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시작하는데요. 

서핑의 세 가지 기본 동작 배워봅니다. 

첫 번째는 몸을 최대한 보드에 붙여 엎드리는 겁니다. 손은 바닥을 짚지 않고 상체를 

최대한 세우는데요. 

정면을 봐야 중심이 잡힙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패들링 동작’입니다. 

엎드린 채로, 양손은 아래로 내리는데요. 

손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바다로 나갔으면 파도를 타야겠죠? 

마지막 동작은 서프보드 위에 일어서는 ‘테이크오프’ 배워봅니다. 

__________ 가슴 옆에 바짝 붙이고 재빨리 일어나 서프보드에 앉습니다. 

이때 양발은 어깨너비로 벌리고 앞발은 45 도로 틀어주는데요. 

주의할 점은 몸의 중심을 최대한 낮춘 후, __________, 보드가 평행을 이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점검할 것, 바로 이 끈입니다. 

<인터뷰> 이형주(서핑전용해변 운영본부장) : “리쉬(Leash)는 서퍼들에게 생명줄 같은 

장비입니다. 보드와 몸을 연결시키는 줄입니다. 이 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면 줄이 풀릴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도록 잘 착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바다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보드에 올라타니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거 __________. 

그런데 이 서핑, 초보자들도 한두 시간이면 금세 파도를 탈 수 있다는데요. 

제법 능숙해 보이죠? 

짠 바닷물 실컷 맛봤지만 일단 서핑에 성공하면 그 짜릿함은 무엇과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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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또 오고 싶어요.” 

<녹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굳이 바다가 아니어도 서핑 가능합니다. 

보드와 돛, __________만 있다면 서핑할 수 있는 ‘윈드서핑’입니다. 

<인터뷰> 홍근택(윈드서핑 강사) : “윈드서핑은 요트의 세일(돛)과 파도를 타는 서핑 

보드의 장점을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바람과 파도, 조력까지 모든 게 고루 갖춰져야 잘 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람 좋은 날엔 최대 시속 50km 까지 질주할 수 있는데요. 

수상 레포츠의 꽃 이름값 하는 거죠. 

도심에서 큰 __________ 즐길 수 있어 그 인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소연(서울시 강남구) : “윈드서핑은 하와이에서 낭만적으로 즐기는 스포츠인 

줄 알았는데 가까운 한강에서도 즐길 수 있어서 좋고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윈드서핑 타는 법 배워봅니다. 

먼저 보드에 올라선 후, 돛과 연결된 끈을 잡는데요. 

이 끈으로 보드와 직각을 유지하며 돛대를 올리며 일어섭니다. 

이때 __________와 몸이 V 자 모양을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말이야 쉽죠. 여기저기 풍덩풍덩, 서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선훈(윈드서핑 강사) : “보드가 강물에 출렁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으면 자세가 움츠러들고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윈드서핑을 즐기기 위해선 바람의 __________ 익혀야 

하는데요. 

바람을 단기간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 초보자들은 돛을 좌우로 움직이며 앞으로 나가는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바람의 __________  터득하는 데엔 적어도 1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네요. 

<인터뷰> 배건우(대구시 수성구) :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타다 보니까 감을 익힌 것 

같아서 재밌네요.” 

<인터뷰> 김천호(경기도 수원시) : “나중에는 윈드서핑으로 한강 건너편까지 

왕복하겠습니다.” 

서핑의 변신, 여기서 끝 아닙니다. 

파도를 타는 서핑을 요가에 접목한 서핑 요가도 있는데요. 

<인터뷰> 이지은(서핑 요가 강사) : “서핑 요가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서퍼들이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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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요가 동작을 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 스포츠입니다.” 

서핑 요가에서 제일 중요한 도구는 실제 서핑용 보드를 본떠, 특수 제작한 이 판입니다. 

바닥이 둥근 게 특징인데요. 

흔들리는 서핑 보드 위에서 중심 잡기와 함께 요가를 __________ 때문에 일반 요가보다 

칼로리가 2~3 배 이상 소모된다고 합니다. 

서핑에서 출발했기에 유사한 동작이 많은 서핑 요가, 한번 따라 해 볼까요? 

서핑에서 앞으로 나갈 때 하는 ‘패들링 자세’ 배워봅니다. 

먼저 서핑보드에 엎드리는데요. 

가슴부터 발등까지. 

온몸을 서핑보드에 최대한 밀착시켜 줍니다. 

이때 양팔은 수평으로 들고 손끝은 90 도를 유지하는데요. 

상체는 최대한 세우고 팔을 앞에서 뒤로 회전하며 움직입니다. 

이 패들링 자세는 척추 기립근과 복부 근육 __________에 좋다고 합니다. 

이 서핑요가는 실제 바다에서 서핑이 끝난 후 따라 하면 좋은데요. 

파도를 버티고 맞서며 잔뜩 긴장한 __________들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치 파도와 사투를 벌인 것처럼 다들 꽤 지쳐 보이는데요. 

힘들진 않을까요. 

<인터뷰> 안지희(서울시 도봉구) : “서핑 보드 위에서 요가를 하는 게 색다르니까 

힘들어도 재밌어요.” 

평범한 일상이 따분하신가요. 

올가을,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서핑을 해 보고 싶습니까? 

2. 여러분 즐겁게 하는 스포츠나 취미가 있습니까? 

3.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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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드론으로 찍은 영상의 세계’…아시아 드론 영화제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각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쓰임새          기법          진화          물체          매섭다          어우러지다          비경          

인도양          눈부시다          물살          관점          송전탑          수리공          실감          가상          

산업혁명          성장          무한          이끌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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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드론의 쓰임새가 다양한 분야로 __________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찍을 수 없는 곳을 생생하게 담아낼 정도로, 영상 촬영 기법까지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론이 찍은 영상의 세계, 만나보시죠.  



29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자기 나타난 비행 __________에 놀란 북극곰, 뒷걸음질 치는 호랑이의 매서운 눈빛. 

‘드론’으로 찍고, 드론을 배우로 활용한 캐나다 영화입니다. 

__________와 어우러진 비경이 펼쳐지고,.. 

인도양의 눈부신 물살을 가르는 __________도, 모두 ‘드론’의 작품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린 '드론 영화제’에 전 세계 천여 편의 작품이 모였습니다. 

<인터뷰> 정지형(드론 영화 ‘브로큰 플라워’ 감독) : "제가 보지 못한 시선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영상을 __________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롭단 생각이 들었어요 ." 

자신이 일하는 TV 송전탑에서 드론을 활용해 스스로 배우가 된 60 대 수리공도 있습니다. 

360 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VR 영화는 __________을 실감 나는 가상 현실로 데려갑니다.  

<인터뷰> 김대은(서울이크루스드론국제페스티벌 조직위원장) : "AR, VR, 그리고 3D, 

4D와 홀로그램까지 포함해서 '4 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로 

__________나가려고 합니다." 

산업의 지도를 바꿀 IT 기술의 __________이 영화 속 세계도 무한 영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정류가 무엇입니까? 

2. 드론으로 찍은 촬영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강점기 전후 日 지도 “독도는 조선 땅”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표현을 이용하고 문장을 만드십시오. 

일제          강점기          공개하다          지리부도          등재하다          독립기념관          

부교재          편찬하다          강점          영토          인식          간주하다          계승하다          

명시          발간하다          반영하다          판도          해설 

 

1. 독립기념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편찬하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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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영하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해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계승하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 일본 __________에서는 독도를 자기들 땅으로 보지 않았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일본 중학생이 배우던 교과서용 지리부도 등에 등재된 내용인데요,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두고 독립기념관이 일반에 __________.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12 년,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부교재인 '최근일본지도'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편찬한 국정지도에 따라 대한제국에 대한 강점 상황을 _________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표시된 일본 영토 어디에도 독도는 없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의 지리 교과서들이 독도를 일본 __________로 여기지 않던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1907 년, 역사 지리학자 요시다 도고가 송도(독도)라는 것은 동국여지승람의 

삼봉도일 것이다 라며 독도를 __________의 영토로 간주한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녹취> 윤소영(천안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 "(요시다 도고의) 일본지명 사서에서 독도가 

분명히 조선의 영토다라고 명시가 됐던 부분이 1912 년에 발간된 지리부도에도 반영된 

걸로 볼 수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 년 1 월, 일본 아사히신문이 발간한 잡지입니다.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의 판도가 새로이 정해졌다 라는 해설과 함께 '새로 바뀐 일본 

지도'가 실려있는데 독도는 빠져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 발간된 지도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일본의 

_________은 다시 한 번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31 
 

1. 독도는 어떤 곳인지 압니까? 

2. 일본하고 한국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설악산 영하 2.4 도…산간마을 겨울 채비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표현을 만들려면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상고대하다          수증기          나뭇가지          산간 마을          굵다          참나무          

장작을 패다          겨우내          땔감          지피다          채비          한시름 놓다          농삿일          

파종하다          방지하다          드넓다          무청          수확하다          덕장          시래기          

선명하다          문턱          분주하다          나날 

 

1. __________을/를방지하다 ㄱ. 낭비하다 

2. 나날을 __________ ㄴ. 잎 

3. 참나무 __________ ㄷ. 화질 

4. __________이/가 선명하다 ㄹ. 가을 

5. __________파종하다 ㅁ. 사고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해발 1,670m 설악산 중청대피소 주변 나무에 하얀 __________이 피었습니다. 

올 가을 들어 설악산에 핀 첫 상고댑니다. 

오늘(24일) 아침 __________이 영하 2 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었습니다. 

해발 1,450m 화악산 아래 한 __________. 

굵은 참나무 장작을 패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겨우내 쓸 땔감입니다. 

화목 보일러에 불을 지피는 노인은 큰 추위가 오기 전에 겨울 __________를 마쳐 한시름 

__________. 

<인터뷰> 유근녀(마을 주민) : "나무를 잘라서 패는 게 제일 어렵죠. 이렇게만 갔다 놓으면 

날이 좋고 나쁘거나 이렇게 때면 되니까요." 

성큼 다가온 추위에 농삿일도 바빠졌습니다. 

파종한 마늘이 얼지 않도록 짚을 골고루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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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용운(농민) :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땅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걸 __________ 

위해서 이불 식으로 위에다 덮어주는 것이죠." 

드넓은 무밭에서 무청을 수확해 덕장에 널어 __________을 맞춥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시래기 색깔이 선명해 찬바람이 부는 요즘이 가장 바쁜 땝니다.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산간 농촌마을마다 겨울 채비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마을에 살아 본 적이 있습니까? 

2. 여러분 나라에서 겨울 마을 채비를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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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은 매력적인 관광지…홍보는 미흡”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명성           개정판           추가하다           취재하다           철판           이방인           멸치           

유행           선도하다          인지           잠재적           역동적           지향적           열흘          

확대하다 

 

1. 그 영토가 남쪽의 면적으로 __________. 

2. 그는 일과 오락을 __________(이)고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3. 그 여자는 철학 분야에서 __________을/를 떨쳤다. 

4. 그룹에 __________도록 허용합니다. 

5. 마침내 그 __________에 구멍을 뚫어뜨렸다. 

 

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천 곳'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__________을 얻은 미국 여행 

작가 패트리샤 슐츠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개정판에 한국 __________를 추가할 생각이라는 슐츠는 '한국은 매력적인 관광지' 

라고 밝혔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판에서 구워지는 __________을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__________도 이방인에겐 재밌는 구경거리... 

<녹취> 패트리샤 슐츠(여행작가) : "(빈대떡은) 아침식사로 먹는 음식인가요? 한국에서 

(먹은) __________의 음식이네요!" 

세계적인 여행 작가, 패트리샤 슐츠가 우리나라 곳곳을 직접 방문합니다. 

<녹취> "뭐죠?... (멸치예요.)" 

한국의 __________를 찾아내 맛보는 재미에 빠져듭니다. 

<녹취> "정말 맛있네요!" 

슐츠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 10 년 사이에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이 더 

커졌다고 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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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음식부터 사람, 최신기술, 유행을 선도하는 음악, K 웨이브, K 스타일, K 팝 

등등... 한국은 관광지로서 매력이 _________ 많아요."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남북한 __________로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며 관광 홍보의 중요성을 조언합니다. 

<인터뷰> "한국의 DMZ는 제가 지금 있는 서울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미국인들같은 

__________  수요자들에게 한국이 안전하고 매우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고 알려가야합니다." 

열흘 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DMZ, 안동, 제주 등을 둘러본 슐츠는 다음 개정판에는 한국 

소개 부분을 __________할 계획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지금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 한국에 볼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3. 한국에 꼭 가 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정보충전] 긴 옷 잘 입어야 ‘가을 멋쟁이’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폭염           엊그게          옷차림           유난히           멋스럽다           정보충전           상의           

매장           무르익다           복고풍           치렁치렁           강조하다           종아리           

잠그다           소재           면           흡수           두르다           연출하다           활용           의류          

절개하다          주름치마          통통하다          하체           가리다          차분하다          

단정하다          세련          체형          옆트이다          넘치다          선선하다          생동감          

눈길을 끌다          화려하다          절제          세련미          돋보이다          발랄하다          

무채색          검정색 

 

1. 더위 → 

2. 옷 →  

3. 백화점 →  

4. 이용함 →  

5. 호화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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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__________으로 고생하던 게 엊그게 같은데 벌써 쌀쌀합니다. 

여성들의 옷차림에서부터 가을이 느껴지던데요, __________에는 유난히 긴 옷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긴 옷 제대로 또 멋스럽게 입는 법을 오늘 정보충전에서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멋내기 좋은 계절, 옷 매장마다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인터뷰> 김혜미(패션칼럼니스트) :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70~80 년대의 복고풍 패션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__________의 치렁치렁함과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여성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긴 패션이 유행입니다.“ 

먼저 __________부터 살펴봅니다. 

보통 엉덩이까지 오던 길이가 종아리까지 내려왔죠. 

단추를 __________ 티셔츠 위에 살짝 걸쳐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인터뷰> 정슬지(여성복 매장 매니저) : “긴 셔츠는 주로 면 소재로 만들어져서 땀 흡수가 

잘되고 가볍게 걸치기 좋아서 __________. 벨트를 두르면 조금 더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__________ 요즘, 카디건은 활용도 높은 의류 중 하나죠. 

올가을엔 단추가 없는 스타일이 유행인데요, 

특히 옆 라인을 절개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활동성도 좋습니다. 

치마도 종아리나 __________까지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주름치마의 경우 종아리 아래까지 오는 길이를 입으면 __________ 하체를 가릴 수 있고요,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의 H 라인 치마는 길이가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서 

__________된 느낌을 더 주게 됐습니다. 

긴 옷 스타일 제대로 내려면 체형에 맞게 입는 게 중요한데요. 

키가 작다면 긴 치마에 상의를 넣은 다음, 치마를 허리까지 올려 입으면, 키가 커 보입니다. 

긴 카디건을 입는다면, 무릎 기장까지 오는 원피스에 옆트임이 있는 긴 카디건을 맞춰 

입고 얇은 벨트를 허리에 해 주면 다리가 훨씬 길어 보입니다. 

좀 통통한 체형도 충분히 가려줄 수 있습니다. 

상의는 하늘거리는 블라우스를 입고, 발목까지 오는 긴 주름치마를 입으면 __________ 

보이면서 여성미도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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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올가을을 대표하는 색입니다. 

<인터뷰> 김혜미(패션칼럼니스트) : “올가을 유행하는 색은 __________.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__________ 넘치는 녹색이 패션계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화려한 듯 절제된 세련미가 돋보이는 이미지의 스타일링이 __________.“ 

먼저 녹색 상의를 입었을 때, 청바지를 입어주면 __________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 트렌치코트를 걸쳐주면 가을 느낌이 나는 거죠. 

녹색 하의를 입었다면 상의는 무채색을 입는 게 좋습니다. 

카키색 트렌치코트를 입었을 때는 안에 검정색 옷을 입어주면 __________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연출 할 수 있습니다. 

금색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더 __________.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유행이 보입니다.  

체형에 맞추면 더 나은 스타일을 __________ 수 있겠죠. 

정보충전 조항리였습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 패션에 관심이 있습니까? 

2. 여러분 옷을 어디서 삽니까? 

3. 어떤 옷을 즐겁게 입습니까? 

 

과자 봉지도 뚫는 벌레들…대책은 없어 

가. 새어휘를 살펴보신 다음에표현을 이용하고 문장을 만드십시오. 

당황하다          유충          날카롭다          이빨          뜯다          애벌레          애수시렁이          

-기에 망정이지           무심코           즉석          화랑곡나방          뚫다           유통          보상          

단순          녹취           식품의약안          업체          보편적           접수하다          대책 

 

1. 날카롭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기에 망정이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즉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대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보상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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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스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앵커 멘트> 

과자처럼 비닐로 __________된 제품을 샀다가 벌레가 나와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주로 벌레의 유충이 많은데요. 

__________ 이빨을 지녀 비닐봉지까지도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장을 뜯은 과자에서 __________ 크기만 한 애벌레가 기어 다닙니다. 

'애수시렁이'라고 불리는 벌레의 유충입니다. 

과자에서 벌레가 나오자 소비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애벌레 발견자 :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건데 저희들은 다행히 __________ 안 

먹었기에 망정이지. 애들은 좋아하니까 무심코 먹을 텐데.." 

지난 6 월에는 즉석 스프에서 '화랑곡나방'의 애벌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벌레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기 때문에 비닐 포장을 뚫고 들어가 알을 낳았을 

__________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어떤 __________ 단계에서 들어가는 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__________은 단순 교환이나 사과의 의미를 담은 제품을 받는 

정도입니다. 

주로 어둡고 습한 곳에 보관했을 때, 벌레가 생길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막을 포장 

__________도 현재로선 딱히 없습니다. 

 

녹취 식품의약안 전처 관계자 : "업체도 테스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쓰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 5 년 동안 식품 안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안전처에 접수된 __________는 만 

2 천 건이 넘어 __________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여러분도 상한 음식물을 산 적이 있습니까? 

2. 그런 겨우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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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лоссарий ● 어휘 

§ 1.  

다큐보다 더 사실적…‘임진왜란 1592’ 첫 방송 

장군 генерал 

임진왜란 Имджинская война 

초기 начало, первый период 

전투 бой, сражение 

총상 огнестрельная рана 

거북선 

돌격 атака, штурм, приступ 대장 генерал 

армии 

활약하다 активно действовать, играть 

активную роль, успешно работать 

철저하다 полный, тщательный, 

исчерпывающий 

고증 истор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극 пьеса, драма 사실주의 реализм 

사극 историческая драма 

출격하다 совершать вылазку, 

отправляться куда-то 

사천해전 битва при Сачхоне (1592 год) 

왜군 японская армия 

총탄 пуля, патрон 

극복하다 

타격 удар, толчок 

덧대다 накладывать друг на друга, 

суммировать 

주력하다 вкладывать силы,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선장 капитан, командир 

건조하다 строить, конструировать 

노비 рабы, крепостные 

재연하다 вновь вспыхивать, загораться 

선조 предок 

 

추석 귀성 14 일 오전, 귀경 15 일 오후 가장 ‘혼잡’ 

귀성길 -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오는 

길 

귀경길 - 서울로 돌아가거나 돌아오는 길 

승용차 

혼잡 толкотня, суматоха, суета 

주요 главный 

최대 максимальный 

늘어나다 удлиняться, увеличиваться 

정부 правительство 

무인비행선 военный самолет 

암행 поездка инкогнито 순찰차 

патрульные машины 

투입하다 бросать, вкладывать 

전용차 личный автотранспорт 

갓길 обочина 

위반 нарушение 

단속하다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졸음운전 спать за рулем, дремать за 

рулем 

영업소 места торговл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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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электро табло 

예방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현수막 плакат, ширма 

쉼터 - 쉬는 장소 

마련되다  подготовиться

 

대마초 피우고 난폭 운전한 40 대 남성 구속 

난폭운전 агрессивное, грубое вождение 

대마초 

환각 галлюцинации 

수입차 импортная машина 

추격하다 преследовать 

위반하다 нарушать 

달아나다 убегать, спасаться бегством 

가량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도주하다 -도망 

검거하다 арестовывать 

혈중알코올농도 определение содержания 

алкоголя в крови 

단속 контроль, управление 

미달하다 не выполнить, не достигнуть, 

не дойти 

상기되다 -미친 것처럼 되다 

양성반응 положительная реакция 

일정하다 стандартный, установленный, 

определенный 

주거지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진술하다 давать показания 

지인 знакомый 

구속하다 задерживать; ограничивать 

경로 дорога, путь 

 

§ 2. 

‘강원도산 활연어’ 온다…아시아 최초 양식 성공 

국산 домашний 

연어 salmon 

연간 ежегодно 

차츰 постепенно 

대체하다 заменять 

수심 глубина 

가두리 cultivation of fish 

힘차다 полный сил, могучий 

헤엄치다 плавать 

본격 стандарт 

출하 отправка товаров 

유통 товарооборот 

양식하다 разводить, выращивать 

냉수성 холодная вода 

어종 вид рыбы 

유지하다 поддерживать, сохранять 

급증하다 резко возрасти 

의존하다 зависеть 

해수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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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출신 초교까지 조사…전방위 감사 

의혹 сомнение, подозрение 

일체 все, полностью 

출전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출결 присутствие и отсутствие 

공식 формальный 

착수 приступать к чему-то, запускать 

우승하다 одерживать победу 

과다하다 излишний, избыточный 

담임교사 класс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대면 встреча, интервью 

범위 сфера, область 

체육특기자 student athlete 

자문 консультация 

초중고 начальная, средняя школа 

자동 автоматический 

 

[핫 클릭] 거북이 타고 서핑한 두 남성…벌금? 

벌금 штраф 

물다 платить 

동물학대 жестокое обращение с животными 

해당하다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опадающий под определенную ситуацию) 

천연기념물 памятник природы 

훼손 наносить ущерб 죄 преступление 

처해지다 приговорить 

 

§ 3. 

가족끼리·친구끼리…변화한 집회 문화 

집회 собрание, митинг 

몫 доля, роль 

풍물놀이 националь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한판 игра, раунд 

퇴진 отставка 

외치다 выкрикивать 

행진 марш, шествие 

낯설다 быть непривычным, незнакомым 

역동적 динамичный 

취지 намерения, цель 

교복 школьная форма 

차림 одежда, костюм 

열기 страсть, пыл 

증인 свидетель, очевидец 

정의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고질적 хронический 

고성 громкий голо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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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беспокойный, тревожный 

시국 обстановка, ситуация 

성난 сердиться, злиться 

민심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차분하다 спокойный, уравновешенный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이유는? 

주최 организация, спонсорство 

민중 национальный 

총궐기 выступление, митинг 

투쟁 борьба 

본부 HQ 

당초 самое начало 

행진 марш, шествие 

경로 курс, дорога 

청와대 Голубой дом 

인근 соседний 

통보하다 сообщать, информировать 

법원 суд 

조치 принимать меры 

가처분 временное распоряжение 

허용하다 пропускать, позволять 

재판부 судебное управление 

다수 большое число 

증명하다 доказывать, подтверждать 

성숙하다 созревать 

전제하에 согласно чему-либо 

보장 гарантия 

 

트럼프 반대 시위 계속…일부 폭동 양상 

전역 вся территория 

당선인 избранный 

격화 ожесточаться 

사태 волна, лавина 

부수다 ломать, разрушать 

가로수 деревья вдоль улиц 

폭동 восстание, мятеж, бунт 

고무탄 резиновая пуля 

최루액 слезоточивый газ 

진압 подавление, репрессия 

점거하다 занимать 

양상 состояние 

지지자 сторонник 

휘두르다 размахивать, ошеломить 

금품 деньги и вещи 

분열 деление, дробление 

화합 соединение, объединение 

고립 изолированный 

공통된 быть общим 

신념 убеждение 

본능 инстинкт 

비난하다 упрекать, осуждать 

단합 сплочение 

호소하다 призывать 

당분간 пок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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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려인들이 만드는 라디오’ 고려 FM 첫 전파 

동포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후손 потомки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다 

передаваться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개국하다 основать 

몰려오다 нагрянуть 

서툴다 = 서투르다 

못지 않다 не хуже, не уступать 

출력 мощность 

송출 передача 

정식 определенный, установленные 

주파수 частота 

배정 распределять, раздавать 

거주하다 проживать 

제작하다 изготовлять, создавать 

 

[똑! 기자 꿀! 정보] 바람 많아 좋아요…가을에는 서핑 

이맘때 в это время 

붐비다 переполненный 

육지 суша 

본격적인 여름 настоящее лето 

가르다 разделять 

마찰 трение 

부력 сила плавучести 

앞서다 опережать 

강습 краткосрочное обучение 

동작 телодвижение 

짚다 опираться 

평행 параллель 

성큼성큼 широкий шаг 

막상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만만치가 않다 тяжелый, упрямый 

금세 скоро 

능숙하다 мастерский, искусный 

실컷 вдоволь, вволю 

짜릿하다 удивитеьный, возбуждающий 

돛 парус 

조력 сила прилива и отлива 

고루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시속 скорость в час 

질주 быстро мчаться 

도심 центр города 

직각 прямой угол 

유지하다 сохраня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돛대 мачта 

균형 баланс 

출렁거리다 подниматься и опускаться 

자세 поза 

움츠러들다 сжиматья, съеживаться 

원리 принцип 

단기간 короткий срок 

세기 напряжение 

터득하다 понимать, улавливать смысл 

접목하다 прививать, соединять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развит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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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하다 вращать 복부 область живота

 

§ 5. 

‘드론으로 찍은 영상의 세계’…아시아 드론 영화제 

쓰임새 использование 

기법 техника 

진화 эволюция 

물체 предмет 

매섭다 свирепый 

비경 таинственная, неисследованная 

земля 

인도양 Индийский океан 

눈부시다 ослепительный 

물살 поток воды 

관점 подход, точка зрения 

송전탑 опора линии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수리공 наладчик 

실감나다 испытывать, ясно понимать 

가상 воображение 

산업혁명 индустриальная революция 

성장 рост, развитие 

무한 бесконечно, беспредельно 

이끌다 вести, возглавлять 

 

강점기 전후 日 지도 “독도는 조선 땅” 

일제 японский империализм 

강점기 период оккупации 

공개 открывать публично 

지리부도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атлас 

등재되다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й 

독립기념관 Independence hall 

부교재 обычный учебник 

편찬하다 составлять 

대한제국 великая империя 

강점하다 захват, оккупация 

영토 территория 

인식 осознание 

간주하다 считать 

계승하다 наследование 

명시 разъяснение 

발간되다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반영 отражение 

판도 территория 

해설 пояснение

 

 

설악산 영하 2.4 도…산간마을 겨울 채비 

상고대다 выпадать снег 

나뭇가지 ветви дерева 

산간 마을 горная деревня 

굵다 крупны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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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 дуб 

장작을 패다 рубить дрова 

겨우내 всю зиму 

땔감 дрова, топливо 

지피다 разжигать, растапливать 

채비 приготовления) 

한시름 놓았습니다 облегчить душу 

농삿일 земледелие 

파종하다 сеять 

부풀다 опухать 

방지하다 предотвращать 

드넓다 очень широкий 

무청 radish tops 

수확하다 собирать урожай 

덕장 стеллажи для сушки 

시래기 сушеная листовая капуста 

선명해 яркий 

문턱 порог 

분주한 занятый, оживленный 

나날 дни 

 

§ 6. 

“한국은 매력적인 관광지…홍보는 미흡” 

명성 известность, слава, репутация 

개정판 исправленное издание 

추가하다 дополнять, добавлять 

취재하다 собирать материалы, 

информацию 

철판 сковородка 

이방인 иностранец 

멸치 анчоус 

유행 мода 

선도하다 обучать кого-то чему-то, 

наставлять кого-то 

인지도 осведомленность, понимание, 

осознание 

잠재적 потенциальный, скрытый 

역동적 динамичный 

지향적 устремленный 

열흘 10 дней 

확대하다 увеличивать, расширять 

 

[정보충전] 긴 옷 잘 입어야 ‘가을 멋쟁이’ 

폭염 сильная жара 

엊그게 = 엊그저께 какое то время назад 

옷차림 одежда, наряд, внешний вид 

유난히 особенно, особо 

멋스럽다 = 멋진 데가 있다 

정보충전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заряд 

상의 верх одеж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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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магазин 

무르익다 созревший, зрелый, готовый  

복고풍 возрождение, реставрация 

치렁치렁 наполненный до краев 

강조하다 акцентировать 

종아리 икры 

잠그다 застегивать, закрывать 

소재 материал 

면 хлопок 

흡수 впитывание, всасывание 

두르다 обвязывать, обматывать 

연출하다 режиссировать, ставить себя, показывать себя 

활용 практическое применение 

의류 одежда, платье 

절개하다 разрезать, вскрывать 

주름치마 юбка в складку 

통통하다 полный, пухлый 

하체 нижняя часть тела 

가리다 прикрывать, выбирать, различать 

차분하다 спокойный, расслабленный 

단정하다 порядочный, приличный 

세련 грация, элегантность, утонченность, изысканность 

체형 телосложение 

옆트이다 открывать боковую сторону 

넘치다 быть переполненным 

선선하다 прохладный, искренний 

생동감 оживленность, бодрость 

눈길을 끌다 привлекать к себе взгляд 

화려하다 пышный 

절제 сдержанность 

세련미 задиристос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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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이다 видный, бросающийся в глаза 

발랄하다 веселый, энергичный, жизнерадостный 

무채색 бесцветный 

검정색 черный цвет 

과자 봉지도 뚫는 벌레들…대책은 없어 

당황하다 растеряться, прийти в замешательство 

유충 личинка 

날카롭다 острый 

이빨 зубы 

뜯다 рвать 

애벌레 личинка, гусеница 

애수시렁이 личинка ковровой моли 

-기에 망정이지 к счастью, иначе бы не 

무심코 бездумно, неосторожно 

즉석 тут же, экспромтом, без подготовки 

화랑곡나방 моль, мотылек 

뚫다 проникать, прокалывать, продырявливать 

유통 товарооборот  

보상 возмещение, компенсация 

단순 наивность, простодушие 

녹취 аудио-запись 

식품의약안 агентство контроля за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ей и медикаментами 

업체 предприятия 

보편적 универсальный, всеобщий 

접수하다 собирать, реквизировать 

대책 мера, контрме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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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лные тексты и ключи к заданиям 

§ 1. 

다큐보다 더 사실적…‘임진왜란 1592’ 첫 방송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9533 

1. 우리는 고객 서비스에 아주 철저하다. 

2. 항구를 건설하면 함선을 더 만들 수 있어. 

3. 그는 어려움 극복하는 정신력으로 칭찬받았다. 

4.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뛰어난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5. 장군은 23 회 전투에서 매번 승리했다. 

 

<앵커 멘트>  

이순신 장군이 이미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서 총상을 입었던 사실, 아셨나요?  

거북선의 돌격대장으로 활약한 이기남의 숨겨진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임진왜란을 그린 극사실주의 사극이 KBS 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심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북선이 처음 출격했던 사천해전.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총탄에 맞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승리를 이끕니다. 

<녹취> "눈으로 보고 직접 타격하라."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총상을 입었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국내 최초의 극사실주의 사극, '임진왜란 1592'는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만든 역사 

드라마입니다. 

기존 대하 드라마가 역사의 큰 흐름을 근거로 상상력을 덧댄 것과 달리, 인물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인터뷰> 최수종(이순신 役 배우) : "그 당시의 그 모습과 그 감정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힘들었습니다." 

거북선 선장인 돌격대장 이기남의 활약상이나, 거북선을 건조해낸 나대용 장군! 

노비들의 모습도 꼼꼼히 재연해 냈습니다. 

<인터뷰> 김한솔 PD(극본·연출) : "'선조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실 이야기. 이게 정말입니다." 

KBS 가 중국의 CCTV 와 함께 만든 '임진왜란 1592'는 다음달 말부턴 중국 13 억 인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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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입니다. 

KBS 뉴스 심연희입니다. 

 

추석 귀성 14 일 오전, 귀경 15 일 오후 가장 ‘혼잡’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0802 

<앵커 멘트> 

추석 연휴가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귀성길은 추석 당일 하루 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에 가장 막힐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전국에서 모두 3,752 만 명이 이동합니다. 

이동인원 10 명 중 8 명은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귀성길의 경우 39%가 14 일 오전에 출발해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귀경길은 29%가 추석 당일인 15 일 오후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지난해보다 최대 10 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귀성길의 경우 서울~대전 4 시간 35 분, 서울~부산 7 시간 30 분, 서울~광주 7 시간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은 대전~서울 3 시간 30 분, 부산~서울 6 시간 40 분, 광주~서울 5 시간 10 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연휴기간 동안 무인비행선 4 대와 경찰헬기 16 대, 암행순찰차 21 대 등을 투입해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영업소와 휴게소 전광판 등에 졸음예방 

현수막과 문구를 설치합니다. 

전국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는 지난해보다 25 개 늘어난 206 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대마초 피우고 난폭 운전한 40 대 남성 구속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0809 

1. 주거지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지역 

2. 위반하다 -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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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속 -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 

4. 검거하다 - 수사 기관이 범죄의 예방, 공공 안전의 유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다 

5. 일정하다 - 어떤 것의 크기, 모양, 범위, 시간 따위가 하나로 정하여져 있다 

 

<앵커 멘트> 

아침 출근 시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4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입차 한 대가 버스전용차로를 내달립니다. 

경찰차의 추격이 시작되자 중앙선과 신호를 위반하며 달아납니다. 

2 킬로미터 가량을 도주한 뒤 검거된 운전자는 49 살 심 모 씨.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심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단속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이를 의심한 경찰이 마약 검사를 하자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심 씨는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 일하면서 

대마초를 피워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대리 기사 일을 끝내고, 지인의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심 씨를 구속하고, 대마초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2.  

‘강원도산 활연어’ 온다…아시아 최초 양식 성공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3733 

<앵커 멘트> 

내일부터 국산 양식 연어 가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아시아 최초로 연어 양식에 성공한 건데, 연간 3 만 톤에 이르는 수입 연어 수요를 

국내산으로 차츰대체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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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고성 앞바다 수심 25m 아래. 

가두리  양식장 안 가득 연어 무리가 힘차게 헤엄칩니다. 

20 개월 만에 5kg 가까이 성장한 강원도산 양식 연어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양식에 성공해 내일 본격 출하와 유통될 예정입니다. 

싱싱한 국산 활연어를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연어는 여름철 수온이 크게 오르는 우리 바다에서 양식하기 어려운 냉수성 어종이지만, 

수심 25ｍ까지 내려갈 수 있는 수중 가두리 시설을 활용해 수온을 15~18 도로 유지하면서 

양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연어 소비량은 3 만여 톤으로, 최근 5 년 동안 3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간은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해수부는 외국산 연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10 개인 수중 가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정유라 출신 초교까지 조사…전방위 감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3527 

1. 초중고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부르는 말 

2. 담임교사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위에서 한 반의 학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 지도하는 교사 

3. 의혹 -의심 

4. 출결 -출근과 결근을 아울러 이르는 말 

5. 우승하다 -경기, 경주 따위에서 이겨 첫째를 차지하다 

 

<앵커 멘트> 

정유라씨가 졸업한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 씨의 출신 초등학교에까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정씨의 중·고등학교 졸업과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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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유라 씨가 졸업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3 년 이 학교에 입학한 정유라씨의 출석 관리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초등학교 때도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출결 특혜가 있었는지 보고, 필요하면 공식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6 학년 때 출전해 금메달을 딴 5 개 대회 가운데 4 개 대회는 홀로 출전해 우승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감사에서는 과다하게 결석하고도 졸업한 것에 대해 담임교사 대면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민종(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의혹을 밝히려고 하고 있고요. 출결뿐만 아니라 성적 관리나 체육특기자 

관리까지…." 

특히 교육청 측은 "고 3 때 출석일수가 2/3 에 못 미치면 졸업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통해 초중고 출결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졸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화여대 입학까지 자동 취소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결과는 이르면 오는 11 일, 중고등학교 감사 중간 

결과도 이번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핫 클릭] 거북이 타고 서핑한 두 남성…벌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3581 

<앵커 멘트> 

정다은의 핫클릭입니다. 

해변에서 두 명의 남성이 거북이 등을 밟고 올라타, 사진을 찍고 SNS 에 올렸는데요. 

이 사진으로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리포트> 

거북이 등을 밟고 올라타, 서핑을 하듯 자세를 취하는 두 남성, 

사진을 촬영하고 SNS 에 글까지 올린 두 남성이 우리 돈 1700 만여 원의 벌금을 물게 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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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에 몰렸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국립공원 측은 심각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면서 천연기념물 훼손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3. 

가족끼리·친구끼리…변화한 집회 문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6811 

https://www.youtube.com/watch?v=WrojvHgQQqs 

1. 가끔은 피자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2. 그는 "나는 고함과 고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3. 야당은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다. 

4.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하다. 

5. 자동차 클럽 회원들이 행진을 하면서 거리를 따라 내려갔다. 

6. 우리는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정부를 갖고 있다. 

7.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8. 그녀가 걱정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차분하다. 

9. 그 범죄와 관련하여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 

10. 세월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이 낯설다. 

 

<앵커 멘트> 

오늘(12일) 집회에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참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몸싸움이나 폭력이 사라진 평화로운 집회 분위기가 한 몫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십만 명이 몰린 광장 한 쪽에 풍물놀이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외치던 시민들도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한쪽에는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광장을 걷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촛불 행진이 낯설지만 부모님과 함께라 즐겁습니다. 

인터뷰 이정수(서울 영등포구) : "생각보다 위험한 것 같지는 않고, 민주주의의 역동적인 

면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녹취 "하나 둘 셋!"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6811
https://www.youtube.com/watch?v=WrojvHgQQ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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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생생한 열기를 사진에 담습니다.  

인터뷰 배재의(인천시 강화군) : "역사의 증인으로서 사진으로 남겨서,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고요."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겐 SNS 로 집회 분위기를 전합니다. 

대규모 집회에서 고질적으로 뒤따랐던 고성과 몸싸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승희(인천시 부평구) :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보다는 이런 불안한 시국에 

(집회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 든 촛불로 성난 민심을 차분하게 표현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이유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6809 

https://www.youtube.com/watch?v=e4TH5_RTTWs 

1.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2. 1 개월 전에 통보해 주시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4. 그것은 다름아닌 한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이다! 

5. 세 가지 조건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돈을 마련해 보마. 

 

오늘(12일) 집회에서 주최 측인 민중총궐기투쟁 본부는 당초 서울광장을 출발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모이는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서대문 사거리와 정동 사거리, 안국 사거리와 재동 사거리를 각각 지나 

경복궁역 사거리로 모이는 4 가지 경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에 방해될 수 있다며 청와대 인근인 경복궁역 사거리까지는 

행진하지 못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이 법원(суд)에 경찰의 조치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수의 국민 스스로가 의사 표현을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집회들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주최 측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볼 때 

이번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6809
https://www.youtube.com/watch?v=e4TH5_RTTWs


54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평화적 시위라는 전제하에 서는 청와대 인근이든 

국가기관 어디에서라도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경찰은 법원이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을 허용한 만큼 가처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행진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 입니다. 

 

트럼프 반대 시위 계속…일부 폭동 양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6798 

1. 시위자들이 일요일부터 광장을 점거하고 있다. 

2. 남을 겁쟁이라고 비난하다. 

3. 그의 지지자들이 주 광장에 모였다. 

4. 그는 항상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5. 우리의 성질의 보다 좋은 면에 호소하다. 

 

<앵커 멘트>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곳곳에서 폭력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 트럼프 시위대 일부가 공공시설물을 부숩니다. 

가로수나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위가 과격해지자 경찰이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고무탄과 최루액을 

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녹취> "나의 대통령은 아니다" 

미국 곳곳에서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반대 시위. 

평화롭게 시작했던 시위는 도로를 점거하는 수준을 넘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녹취> "당신은 트럼프에게 투표했잖아" 

트럼프 지지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빼앗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윌콕스(폭행 피해자) : "(공격한 사람이) 저를 보고 트럼프 지지자라고 

하길래, '그건 이 일과 관계 없지 않느냐'고 말했죠."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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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서로 반대편에서 고립되길 선택하는 건 미국인의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공통된 신념을 바탕으로 힘을 얻는 것이 미국인의 본능입니다." 

반트럼프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이라고 비난했던 트럼프도 말을 바꿔 

시위대의 애국심을 사랑한다며 단합을 호소했지만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4. 

‘고려인들이 만드는 라디오’ 고려 FM 첫 전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1495 

<앵커 멘트> 

한국인과 외모가 똑같지만 말과 문화는 다른 동포들이 있습니다. 

150 년 전 한반도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 '고려인'인데요, 

한국에 사는 고려인들이 국내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은 스튜디오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실제처럼 리허설도 해 보지만 몰려오는 긴장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송 장비를 확인하고, 드디어 역사적인 국내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녹취> "안녕하세요. 오늘은 9 월 6 일 개국한 고려 FM 입니다." 

5 개월 동안의 준비를 거쳐 개국한 고려인들의 라디오 방송 '고려 FM'입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오가느라 아직은 어색하고 서툴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만큼은 

전문 방송인 못지 않습니다. 

10 대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고려인 뉴스', '엄마 수다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인터뷰> 김율리아('고려인 뉴스' 진행) : "한국어로 뉴스 준비해야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력이 낮은 미니 FM 방송으로 반경 5km 안에만 송출되지만 102.1 ㎒, 정식주파수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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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드레이('고려인 매거진' 진행) : "조그만한 라디오 스튜디오인데 스튜디오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는..." 

고려 FM 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고려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똑! 기자 꿀! 정보] 바람 많아 좋아요…가을에는 서핑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5087 

https://www.youtube.com/watch?v=8CTqgLi18To 

1. 넌 좀 더 균형잡힌 식사를 할 필요가 있어. 

2. 이 위스키는 짜릿한 맛이 없다. 

3. 특히 사람이 붐빌 때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안돼요. 

4. 살 빼기 경쟁 또한 만만치 않다. 

5.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앵커 멘트> 

똑기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바람과 작은 보드에 몸을 맡기는 서핑이 요즘 레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 인기라고 

합니다. 

저도 친구가 서핑하러 간다길래 외국이라도 가나 했더니, 요즘은 국내에서도 서핑을 

즐길만한 곳이 많다더라고요. 

한강에서 즐길 수도 있고, 강원도 양양 앞바다에서 즐기는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특히 이맘때 가 서핑하기 가장 좋은 때라 사람들로 붐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지주 기자, 이런 날씨, 서핑하기에 물이 차갑지는 않을까요? 

<기자 멘트>  

아침저녁 정말 쌀쌀해서 저도 처음엔 ‘이 날씨에 서핑?’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육지보다 한 계절씩 늦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수온 24 도, 서핑하기 딱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특히 여름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서핑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딱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남쪽 나라 얘기일 것만 같은 서핑, 여기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바람만 있어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윈드서핑’, 실내에서 즐기는 ‘서핑 요가’까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5087
https://www.youtube.com/watch?v=8CTqgLi18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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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담아왔습니다. 

<리포트>  

먼저 강원도 양양 앞바다로 가봅니다. 

파도를 가르는 사람들,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요. 

가을이지만, 이곳은 서핑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국내 최초, 서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성된 서핑용 해변, 서퍼비치인데요. 

찬물에 들어가기 두려운 계절. 

하지만 이들이 가을 바다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형주(서핑전용해변 운영본부장) : “9 월부터 12 월까지 파도가 높기 때문에 

서핑을 타는데 이 시기가 제일 좋습니다.” 

서핑을 즐기기 위해선 장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우선 거친 파도와의 마찰에서 몸을 보호해줄 전용 옷, 즉 서핑 슈트를 입어야 합니다. 

<인터뷰> 김승준(서핑 강사) : “물속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는데 서핑 슈트는 

체온을 보호해주고 부력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서핑용 보드를 선택합니다. 

초보자는 길이 3 미터 짜리 긴 보드를 탑니다. 

드는 것부터 거의 전쟁이죠. 

시작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녹취>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녹취> “열심히 배워서 저도 멋있게 한번 타볼 거예요.” 

초보자를 위한 강습은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시작하는데요. 

서핑의 세 가지 기본 동작 배워봅니다. 

첫 번째는 몸을 최대한 보드에 붙여 엎드리는 겁니다. 손은 바닥을 짚지 않고 상체를 

최대한 세우는데요. 

정면을 봐야 중심이 잡힙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패들링 동작’입니다. 

엎드린 채로, 양손은 아래로 내리는데요. 

손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바다로 나갔으면 파도를 타야겠죠? 

마지막 동작은 서프보드 위에 일어서는 ‘테이크오프’ 배워봅니다. 

양손은 가슴 옆에 바짝 붙이고 재빨리 일어나 서프보드에 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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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양발은 어깨너비로 벌리고 앞발은 45 도로 틀어주는데요. 

주의할 점은 몸의 중심을 최대한 낮춘 후, 어깨와 무릎, 보드가 평행을 이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점검할 것, 바로 이 끈입니다. 

<인터뷰> 이형주(서핑전용해변 운영본부장) : “리쉬(Leash)는 서퍼들에게 생명줄 같은 

장비입니다. 보드와 몸을 연결시키는 줄입니다. 이 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면 줄이 풀릴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도록 잘 착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바다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보드에 올라타니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핑, 초보자들도 한두 시간이면 금세 파도를 탈 수 있다는데요. 

제법 능숙해 보이죠? 

짠 바닷물 실컷 맛봤지만 일단 서핑에 성공하면 그 짜릿함은 무엇과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녹취> “또 오고 싶어요.” 

<녹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굳이 바다가 아니어도 서핑 가능합니다. 

보드와 돛, 바람만 있다면 서핑할 수 있는 ‘윈드서핑’입니다. 

<인터뷰> 홍근택(윈드서핑 강사) : “윈드서핑은 요트의 세일(돛)과 파도를 타는 서핑 

보드의 장점을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바람과 파도, 조력까지 모든 게 고루갖춰져야 잘 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람 좋은 날엔 최대 시속 50km 까지 질주할 수 있는데요. 

수상 레포츠(leasure+sport)의 꽃 이름값 하는 거죠. 

도심에서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그 인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소연(서울시 강남구) : “윈드서핑은 하와이에서 낭만적으로 즐기는 스포츠인 

줄 알았는데 가까운 한강에서도 즐길 수 있어서 좋고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윈드서핑 타는 법 배워봅니다. 

먼저 보드에 올라선 후, 돛과 연결된 끈을 잡는데요. 

이 끈으로 보드와 직각을 유지하며 돛대를 올리며 일어섭니다. 

이때 돛대와 몸이 V 자 모양을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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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 쉽죠. 여기저기 풍덩풍덩, 서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선훈(윈드서핑 강사) : “보드가 강물에 출렁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으면 자세가 움츠러들고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윈드서핑을 즐기기 위해선 바람의 원리를 익혀야 

하는데요. 

바람을 단기간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 초보자들은 돛을 좌우로 움직이며 앞으로 나가는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터득하는 데엔 적어도 1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네요. 

<인터뷰> 배건우(대구시 수성구) :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타다 보니까 감을 익힌 것 

같아서 재밌네요.” 

<인터뷰> 김천호(경기도 수원시) : “나중에는 윈드서핑으로 한강 건너편까지 

왕복하겠습니다.” 

서핑의 변신, 여기서 끝 아닙니다. 

파도를 타는 서핑을 요가에 접목한 서핑 요가도 있는데요. 

<인터뷰> 이지은(서핑 요가 강사) : “서핑 요가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서퍼들이 보드 

위에서 요가 동작을 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 스포츠입니다.” 

서핑 요가에서 제일 중요한 도구는 실제 서핑용 보드를 본떠, 특수 제작한 이 판입니다. 

바닥이 둥근 게 특징인데요. 

흔들리는 서핑 보드 위에서 중심 잡기와 함께 요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요가보다 

칼로리가 2~3 배 이상 소모된다고 합니다. 

서핑에서 출발했기에 유사한 동작이 많은 서핑 요가, 한번 따라 해 볼까요? 

서핑에서 앞으로 나갈 때 하는 ‘패들링 자세’ 배워봅니다. 

먼저 서핑보드에 엎드리는데요. 

가슴부터 발등까지. 

온몸을 서핑보드에 최대한 밀착시켜 줍니다. 

이때 양팔은 수평으로 들고 손끝은 90 도를 유지하는데요. 

상체는 최대한 세우고 팔을 앞에서 뒤로 회전하며 움직입니다. 

이 패들링 자세는 척추 기립근과 복부 근육 강화에 좋다고 합니다. 

이 서핑요가는 실제 바다에서 서핑이 끝난 후 따라 하면 좋은데요. 

파도를 버티고 맞서며 잔뜩 긴장한 근육들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치 파도와 사투를 벌인 것처럼 다들 꽤 지쳐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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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진 않을까요. 

<인터뷰> 안지희(서울시 도봉구) : “서핑 보드 위에서 요가를 하는 게 색다르니까 

힘들어도 재밌어요.” 

평범한 일상이 따분하신가요. 

올가을,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 5. 

‘드론으로 찍은 영상의 세계’…아시아 드론 영화제 

https://www.youtube.com/watch?v=lNNVmroVPpo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5520 

<앵커 멘트> 

드론의 쓰임새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찍을 수 없는 곳을 생생하게 담아낼 정도로, 영상 촬영 기법까지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론이 찍은 영상의 세계, 만나보시죠.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자기 나타난 비행 물체에 놀란 북극곰, 뒷걸음질 치는 호랑이의 매서운 눈빛. 

‘드론’으로 찍고, 드론을 배우로 활용한 캐나다 영화입니다. 

폭포와 어우러진 비경이 펼쳐지고,.. 

인도양의 눈부신 물살을 가르는 돌고래도, 모두 ‘드론’의 작품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린 '드론 영화제’에 전 세계 천여 편의 작품이 모였습니다. 

<인터뷰> 정지형(드론 영화 ‘브로큰 플라워’ 감독) : "제가 보지 못한 시선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영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롭단 생각이 들었어요 ." 

자신이 일하는 TV 송전탑에서 드론을 활용해 스스로 배우가 된 60 대 수리공도 있습니다. 

360 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VR 영화는 관객들을 실감나는 가상 현실로 데려갑니다.  

<인터뷰> 김대은(서울이크루스드론국제페스티벌 조직위원장) : "AR, VR, 그리고 3D, 

4D와 홀로그램까지 포함해서 '4 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로 성장해나가려고 

합니다." 

산업의 지도를 바꿀 IT 기술의 발전이 영화 속 세계도 무한 영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NNVmroV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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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 전후 日 지도 “독도는 조선 땅” 

https://www.youtube.com/watch?v=RCPoGeZ6EjE 

<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 일본 사회에서는 독도를 자기들 땅으로 보지 않았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일본 중학생이 배우던 교과서용 지리부도 등에 등재된 내용인데요,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두고 독립기념관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12 년,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부교재인 '최근일본지도'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편찬한 국정지도에 따라 대한제국에 대한 강점 상황을 붉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표시된 일본 영토 어디에도 독도는 없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의 지리 교과서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여기지 않던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1907 년, 역사 지리학자 요시다 도고가 송도(독도)라는 것은 동국여지승람의 

삼봉도일 것이다 라며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간주한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녹취> 윤소영(천안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 "(요시다 도고의) 일본지명 사서에서 독도가 

분명히 조선의 영토다라고 명시가 됐던 부분이 1912 년에 발간된 지리부도에도 반영된 

걸로 볼 수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 년 1 월, 일본 아사히신문이 발간한 잡지입니다.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의 판도가 새로이 정해졌다 라는 해설과 함께 '새로 바뀐 일본 

지도'가 실려있는데 독도는 빠져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 발간된 지도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다시 

한 번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설악산 영하 2.4 도…산간마을 겨울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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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6705 

https://www.youtube.com/watch?v=uvBw2d3bXMg 

1. 사고를 방지하다 

2. 나날을 낭비하다 

3. 참나무 잎 

4. 화질이 선명하다 

5. 가을 파종하다 

 

해발 1,670m 설악산 중청대피소 주변 나무에 하얀 얼음 꽃이 피었습니다. 

올 가을 들어 설악산에 핀 첫 상고댑니다. 

오늘(24일) 아침 기온이 영하 2 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었습니다. 

해발 1,450m 화악산 아래 한 산간 마을. 

굵은 참나무 장작을 패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겨우내 쓸 땔감입니다. 

화목 보일러에 불을 지피는 노인은 큰 추위가 오기 전에 겨울 채비를 마쳐 한시름 

놓았습니다. 

<인터뷰> 유근녀(마을 주민) : "나무를 잘라서 패는 게 제일 어렵죠. 이렇게만 갔다 놓으면 

날이 좋고 나쁘거나 이렇게 때면 되니까요." 

성큼 다가온 추위에 농삿일도 바빠졌습니다. 

파종한 마늘이 얼지 않도록 짚을 골고루 덮어줍니다. 

<인터뷰> 황용운(농민) :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땅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불 식으로 위에다 덮어주는 것이죠." 

드넓은 무밭에서 무청을 수확해 덕장에 널어 찬바람을 맞춥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시래기 색깔이 선명해 찬바람이 부는 요즘이 가장 바쁜 땝니다.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산간 농촌마을마다 겨울 채비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 6. 

“한국은 매력적인 관광지…홍보는 미흡”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6705
https://www.youtube.com/watch?v=uvBw2d3bX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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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1529 

1. 그 영토가 남쪽의 면적으로 확대하다. 

2. 그는 일과 오락을 역동적이고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3. 그 여자는 철학 분야에서 명성을 떨쳤다. 

4. 그룹에 추가하도록 허용합니다. 

5. 마침내 그 철판에 구멍을 뚫어뜨렸다 

 

<앵커 멘트>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천 곳'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미국 여행 작가 

패트리샤 슐츠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개정판에 한국 관광지를 추가할 생각이라는 슐츠는 '한국은 매력적인 관광지' 라고 

밝혔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판에서 구워지는 빈대떡을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장면도 이방인에겐 재밌는 구경거리... 

<녹취> 패트리샤 슐츠(여행작가) : "(빈대떡은) 아침식사로 먹는 음식인가요? 한국에서 

(먹은) 최고의 음식이네요!" 

세계적인 여행 작가, 패트리샤 슐츠가 우리나라 곳곳을 직접 방문합니다. 

<녹취> "뭐죠?... (멸치예요.)" 

한국의 먹거리를 찾아내 맛보는 재미에 빠져듭니다. 

<녹취> "정말 맛있네요!" 

슐츠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 10 년 사이에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합니다. 

<인터뷰> "음식부터 사람, 최신기술, 유행을 선도하는 음악, K 웨이브, K 스타일, K 팝 

등등... 한국은 관광지로서 매력이 무척 많아요."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남북한 긴장 관계로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며 관광 홍보의 중요성을 조언합니다. 

<인터뷰> "한국의 DMZ는 제가 지금 있는 서울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미국인들같은 

잠재적 관광 수요자들에게 한국이 안전하고 매우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고 알려가야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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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DMZ, 안동, 제주 등을 둘러본 슐츠는 다음 개정판에는 한국 

소개 부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정보충전] 긴 옷 잘 입어야 ‘가을 멋쟁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1526 

https://www.youtube.com/watch?v=lTlD7sDRyP4 

1. 폭염 – 더위 

2. 옷 –차림 

3. 백화점 – 매장 

4. 이용함 – 활용 

5. 호화롭다 – 화려하다 

 

<앵커 멘트> 

폭염으로 고생하던 게 엊그게 같은데 벌써 쌀쌀합니다. 

여성들의 옷차림에서부터 가을이 느껴지던데요, 올가을에는 유난히 긴 옷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긴 옷 제대로 또 멋스럽게 입는 법을 오늘 정보충전에서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멋내기 좋은 계절, 옷 매장마다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인터뷰> 김혜미(패션칼럼니스트) :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70~80 년대의 복고풍 패션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히피 스타일의 치렁치렁함과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여성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긴 패션이 유행입니다.“ 

먼저 상의부터 살펴봅니다. 

보통 엉덩이까지 오던 길이가 종아리까지 내려왔죠. 

단추를 잠그지 않고 티셔츠 위에 살짝 걸쳐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인터뷰> 정슬지(여성복 매장 매니저) : “긴 셔츠는 주로 면 소재로 만들어져서 땀 흡수가 

잘되고 가볍게 걸치기 좋아서 인기입니다. 벨트를 두르면 조금 더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카디건은 활용도 높은 의류 중 하나죠. 

올가을엔 단추가 없는 스타일이 유행인데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1526
https://www.youtube.com/watch?v=lTlD7sDRy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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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옆 라인을 절개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활동성도 좋습니다. 

치마도 종아리나 발목까지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주름치마의 경우 종아리 아래까지 오는 길이를 입으면 통통한 하체를 가릴 수 있고요,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의 H 라인 치마는 길이가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서 세련된 

느낌을 더 주게 됐습니다. 

긴 옷 스타일 제대로 내려면 체형에 맞게 입는 게 중요한데요. 

키가 작다면 긴 치마에 상의를 넣은 다음, 치마를 허리까지 올려 입으면, 키가 커 보입니다. 

긴 카디건을 입는다면, 무릎 기장까지 오는 원피스에 옆트임이 있는 긴 카디건을 맞춰 

입고 얇은 벨트를 허리에 해 주면 다리가 훨씬 길어 보입니다. 

좀 통통한 체형도 충분히 가려줄 수 있습니다. 

상의는 하늘거리는 블라우스를 입고, 발목까지 오는 긴 주름치마를 입으면 

날씬해보이면서 여성미도 넘칩니다. 

이번엔 올가을을 대표하는 색입니다. 

<인터뷰> 김혜미(패션칼럼니스트) : “올가을 유행하는 색은 녹색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녹색이 패션계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화려한 듯 절제된 세련미가 돋보이는 이미지의 스타일링이 예상됩니다.“ 

먼저 녹색 상의를 입었을 때, 청바지를 입어주면 발랄한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 트렌치코트를 걸쳐주면 가을 느낌이 나는 거죠. 

녹색 하의를 입었다면 상의는 무채색을 입는 게 좋습니다. 

카키색 트렌치코트를 입었을 때는 안에 검정색 옷을 입어주면 단정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연출 할 수 있습니다. 

금색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더 멋스럽겠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유행이 보입니다.  

체형에 맞추면 더 나은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겠죠. 

정보충전 조항리였습니다. 

 

과자 봉지도 뚫는 벌레들…대책은 없어 

https://www.youtube.com/watch?v=MfE3DCGOxQY 

<앵커 멘트> 

과자처럼 비닐로 포장된 제품을 샀다가 벌레가 나와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주로 벌레의 유충이 많은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MfE3DCGOx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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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이빨을 지녀 비닐봉지까지도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장을 뜯은 과자에서 손톱 크기만 한 애벌레가 기어 다닙니다. 

'애수시렁이'라고 불리는 벌레의 유충입니다. 

과자에서 벌레가 나오자 소비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애벌레 발견자 :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건데 저희들은 다행히 발견해서 안 먹었기에 

망정이지. 애들은 좋아하니까 무심코 먹을 텐데.." 

지난 6 월에는 즉석 스프에서 '화랑곡나방'의 애벌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벌레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기 때문에 비닐 포장을 뚫고 들어가 알을 낳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어떤 유통 단계에서 들어가는 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단순 교환이나 사과의 의미를 담은 제품을 받는 

정도입니다. 

주로 어둡고 습한 곳에 보관했을 때, 벌레가 생길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막을 포장 기술도 

현재로선 딱히 없습니다. 

녹취 식품의약안 전처 관계자 : "업체도 테스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쓰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 5 년 동안 식품 안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안전처에 접수된 신고는 만 2 천 건이 

넘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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Экзаменационные задания 

가. 각 단어의 알맞은 뜻을 찾으십시오. 

 

a. 차림 1. 조용하다, 얌전하다 

b. 차분하다 2. 건물이나 배 따위를 설계하여 만들다 

c. 촬영하다 3.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 

d. 강조하다 4.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 

e. 명성 5. 옷이나 물건 따위를 입거나 꾸려서 갖춘 상태 

f. 확대하다 6.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더 크게 하다 

g. 발생하다 7.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다 

h. 건조하다 8.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i. 성장 9.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 

j. 초보자 10.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다 

 

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십시오. 

a. 통통하다 f. 영토 

b. 철저해야 g. 씩씩하게 

c. 해설 h. 대책 

d. 보상 i. 흡수 

e. 체온 j. 동물 학대 

1. 그는 __________ 어려움에 맞섰다. 

2. 영국에는 __________ 행위를 금하는 법은 있었지만 아동 보호에 관한 법은 없었다. 

3. 중간휴식 시간에 그 경기에 대한 __________을/를 들을 수 있다. 

4. 하지만 남쪽 __________은/는 고구려의 일부가 되었다. 

5. 스폰지는 싱크대의 물을 __________했다. 

6. 삼순은 마른 게 아니라 __________. 

7. 그는 실직의 __________(으)로 약간의 돈을 받았다. 

8. 그 곳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__________을/를 마련해야겠어요. 

9. 알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준비가 __________ 합니다. 

10. 그 여자는 겨울에 __________ 유지를 위해 두꺼운 실내복을 입는다. 

 

다. 알맞은 표현 골라 빈칸에 쓰십시오. 

 

a. 찬물에 

b. 장비 

c.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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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붐빕니다 

e. 시원해 

먼저 강원도 양양 앞바다로 가봅니다. 

파도를 가르는 사람들, 정말 1. __________ 보이는데요. 

가을이지만, 이곳은 서핑하는 사람들로 2. __________. 

국내 최초, 서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성된 서핑용 해변, 서퍼비치인데요. 

3. __________ 들어가기 두려운 계절. 

하지만 이들이 가을 바다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형주(서핑전용해변 운영본부장) : “9 월부터 12 월까지 파도가 높기 때문에 

서핑을 타는데 이 4. _________가 제일 좋습니다.” 

서핑을 즐기기 위해선 5. __________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우선 거친 파도와의 마찰에서 몸을 보호해줄 전용 옷, 즉 서핑 슈트를 입어야 합니다. 

 

f. 최초로 

g. 비행 물체 

h. 비경 

i. 돌고래 

j. 활용한 

 

갑자기 나타난 6. __________에 놀란 북극곰, 뒷걸음질 치는 호랑이의 매서운 눈빛. 

‘드론’으로 찍고, 드론을 배우로 7. __________ 캐나다 영화입니다. 

폭포와 어우러진 8. __________이/가 펼쳐지고,.. 

인도양의 눈부신 물살을 가르는 9. __________도, 모두 ‘드론’의 작품입니다. 

아시아 10. __________ 열린 '드론 영화제’에 전 세계 천여 편의 작품이 모였습니다. 

라. 잘 듣고 빈칸에 쓰십시오 

 

해발 1,670m 설악산 중청대피소 주변 나무에 하얀 1. __________ 꽃이 피었습니다. 

올 가을 들어 설악산에 핀 첫 2. __________댑니다. 

오늘(24일) 아침 기온이 영하 2 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었습니다. 

해발 1,450m 화악산 아래 한 3. __________. 

굵은 참나무 장작을 패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겨우내 쓸 4. __________입니다. 

화목 보일러에 불을 지피는 노인은 큰 추위가 오기 전에 겨울 5. __________를 마쳐 

한시름 놓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몰린 6. __________ 한 쪽에 풍물놀이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7. __________을 외치던 시민들도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한쪽에는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광장을 걷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8. __________ 행진이 낯설지만 부모님과 함께라 즐겁습니다. 

인터뷰 이정수(서울 영등포구) : "생각보다 위험한 것 같지는 않고, 9. __________의 

역동적인 면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10. __________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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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음 문법을 이용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1. -다고 한던데 6. –을 만하다 

 

2. –을 겸 –을 겸 7. –은 채로 

 

3. –도록 하다 8. –은/는 대로 

 

4. –는 바람에 9. –을 수 밖에 없다 

 

5. –을까 봐 10. –을 걸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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